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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 톨레도 원죄 없으신 성모님 관구 

 

출 생 : 1933년 8월 6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서 원 : 1954년 8월 16일 오하이오 톨레도 

사 망 : 2015년 6월 25일 오하이오 톨레도 

장 례 : 2015년 7월 2일 오하이오 톨레도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어찌 갚을 수 있으리오. 

 

메리 안드레니타 수녀는 영원한 고향이 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았다. “난 어린이같이 

되어야 해요 – 사랑하고, 시기하지 않고 아무런 원망도 없는 어린아이 말이에요. 참된 삶의 

방식이지요.” 메리 안드레니타 수녀의 이 말은 진실을 담고 있었다. 일생 동안 점차 

어린아이처럼 되어갔기 때문이다.  

 

캐틀린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의 앤드류와 메리앤 타일러 그림지의 가정에서 태어나 세 명의 

남자형제와 두 명의 자매와 함께 성장했다. 오하이오 노워크로 이사하면서 성 바오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이곳에서 노틀담 수녀들을 만나 수녀들의 삶의 평화와 헌신과 기쁨에 

영향을 받았다.   

 

캐틀린은 1951년 톨레도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여 교사로서의 헌신적인 삶을 시작했다. 메리 

안드레니타 수녀는 긍정적 강화와 확신으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열정적이고도 

창의적인 교사였다. 수녀는 48년 동안 톨레도 교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사도직을 행했다.  

 

1996년, 전일 근무 교사로서 은퇴하고 톨레도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공동체 

봉사활동을 하면서 메리 이마큘럿 학교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7년간 

개인교습을 해주었다. 수녀는 마음속에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연민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외향적이고도 매우 유쾌했던 메리 안드레니타 수녀는 언제나 쉽게 친구를 만들었고 공동체 

대화의 일부가 되는 일을 몹시 좋아했다.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하고 특별한 날에 축하를 

전하면서 사랑과 상대와 함께 있다는 기쁨을 드러내곤 했다. 수녀는 누군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던지, 깜짝 이벤트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탕이나 도너츠를 나누기 위해 한결 더한 

노력을 들였다. 수녀들을 약속장소에 태워다 주거나 쇼핑에 데려가면 그들과 함께 다니는 동안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바깥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15년 4월 9일, 의료 검진과 입원 이후에는 필요한 의료 보조를 얻을 수 있도록 톨레도 우술라 

센터에 머물게 되었다. 그 후 겨우 11주가 지난 다음 우리의 사랑하는 안드레니타 수녀는 

하느님께서 계신 고향으로 떠나고 말았다. 82세의 일기와 수도 서원 61주년을 맞아 수녀는 

하느님의 품 안에 평화로이 자신을 맡겨드렸다.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 고향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